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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쟁이 탈출기!

김 서현

나는 문복례 할머님을 포함한 여러 어른들의 청렴 사연을 읽으면서, 1학기 때의 

일이 떠올라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도 희원이 엄마처럼 선생님한테 커피하고 케이크 좀 갖다 주면 안돼요?”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엄마께 전화해서 투덜거렸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시는 

엄마께서 말씀하셨다.

“서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암튼 엄마는 지금 바쁘니까 이따 퇴근한 후에 말하

자.”

엄마께서 퇴근하시자마자 나는 희원이 엄마가 학교에 올 때마다 커피와 케이크를 

가져와 선생님께 드린다고 얘기를 했다.

“엄마, 그래서 선생님이 희원이를 더 예뻐해 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시간 내서 학교에 와서 선생님께 커피랑 케이크 드리라고요!”

내 말을 들은 엄마께서는 헛웃음을 터뜨리시고는 바로 엄한 표정을 지으셨다.

“서현아, 너희 반 아이들이 서른 명이 넘는데 엄마가 선생님께 너만 예뻐해 달라

고 선물을 드리면 다른 애들한테 불공평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도 부담을 느끼

실 거야. 선생님이 그런 것 가져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면서! 네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숙제와 준비물을 잘 챙기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선생님이 

알아서 예뻐해 주실 거야. 엄마는 너희 선생님을 믿는다. 선생님은 커피와 케이크 

때문에 희원이를 예뻐하시는 게 아니라 희원이가 예쁨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예뻐

해 주시는 걸 거야.”

나는 내 맘을 몰라주는 엄마가 너무 야속해서 소리쳤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요? 선생님께 선물 주는 돈이 아까우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반칙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엄마께서 나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 치셔서 나는 좀 무서웠다.

“학교에서 피구 할 때 반칙하는 아이들 있지? 그런 아이들은 바로 아웃되잖아. 운

동회 때 반칙하는 팀은 반칙패 당하지? 이것도 똑같은 거야.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

는 것은 반칙을 하는 거야. 그런 것 드리지 않아도 네가 학교생활을 잘하면 당연히 

선생님께 사랑 받게 돼 있어. 선생님이 널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반칙하면서 

비겁하게 살고 싶어?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

그 순간, ‘반칙’이라는 말이 내 가슴에 와서 콕 박혔다.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할 때 

유난히 반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 우리 반 아이들은 그런 친구들을 무척 싫어

하고, 나 또한 반칙을 하면서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싫고 비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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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다. 작년 운동회 때에는 청팀이 이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공굴리기 시합

에서 반칙을 한 것이 밝혀져 결국 우리 백팀이 이기게 된 일도 있었다. 

듣고 보니 엄마 말씀이 다 옳았다. 그런데 엄마가 나 때문에 반칙을 하게 돼 ‘반

칙쟁이’가 된다면 엄마한테 죄송하고, 나 스스로도 무척 부끄러울 것 같았다.

나는 엄마의 말씀대로 반칙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학교생활을 하기로 결심했

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예습과 복습도 열심히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1학기가 끝났고, 2학기가 시작된 후 반장 선거를 했는데 나는 당당히 반장

이 되었다. 반칙을 하지 않고 된 반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뿌듯했다. 친구들에게 떡

볶이를 사주거나, 연필을 돌리지도 않았다. 만약 그러한 반칙을 해서 반장이 되었다

면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이 경험을 통해

서 반칙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 나는 이 경험을 평생 가슴에 새길 것이다.

수상 작품들을 읽으면서, 나는 ‘청렴’을 실천한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하나같

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똑

똑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떳떳해서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셨다. 나도 이분들처럼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문복례 할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은 습관인 것 같다. 어려서부터 반

칙을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면 청렴이 몸에 배어서 평생 청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

까? 

나도 문복례 할머님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나 김서

현은 평생 청렴하게 살았노라’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


